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그날 자정이 지나서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오전 4시 

27분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시간까지 시민 대다

수가 가슴을 졸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비록 계엄은 해제됐지만 언론사들은 ‘비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

다. 시시각각 상황은 급변하고 기자들은 12월 15일 국회에서 윤

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쏟아지는 뉴스들

을 처리하느라 피로에 찌들어 쉬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고통을 

호소했다. 

‘전 국민의 수면장애’를 유발한 내란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남겨놓고 있다.

내란의 밤과 
잠들지 못하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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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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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20% 이상 겪는 병, 수면장애

잠 못 드는 고통은 무척이나 괴롭다. 한 번쯤 경험했다면 누구

나 공감할 것이다. 수면장애는 인구의 20% 가까이 나타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반복되거나 만성적인 불면증상은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약 51만 명에서 매년 약 8%

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한 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약 7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업무상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간근무·교대근무자 특히 ‘위험’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일터에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

인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은 과도한 졸림

과 싸우고, 정작 잠을 자야 할 시간에는 불면의 고통과 싸워야 

하는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업무상 사고 발생 위험을 두 배 이

상 높이고,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생산성에도 영

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정부가 2014년부터 

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다. 

업무상 질병으로서 수면장애가 조명을 받은 것은 2011년 무렵

이다. 기아차 노동자의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가 법

원에서 최초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

지 수면장애는 우울증상이나 불안장애에 동반되는 증상 정도

로 취급됐다. 수면장애가 단독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경

우는 없었다는 말이다. 1997년 기아차에 입사해 주야맞교대로 

12시간 가까이 근무한 장아무개씨는 2008년께부터 불면증·불

안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

했다.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산재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 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수면성 무호흡과 기타 호흡장애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교대근무와 연관성은 없다고 봤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초장시간 노동을 유

발하는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2교대로 전

환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했다.

10년 전만 해도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제

조업이나 보건의료업, 운수업에서 문제가 

됐던 야간노동 문제는 주 52시간 상한제

가 시행된 이후 유통업으로 옮겨가는 추

세다. 24시간 영업 판매점이나 온라인 새

벽배송 시스템으로 노동자의 생체리듬을 

교란해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과로를 유발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쿠팡이다. 수년간 

쿠팡의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

석하고 있지만 새벽배송 시스템을 서적·

의류·화장품 등 날이 갈수록 전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무리한 야간노동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22대 국회에

서도 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법이 발의됐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잠만 잘 자도 

어느 정도 건강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살면서 한 번쯤 수면장애를 겪었다

면 쉽게 수긍이 될 것이다. 일터에서부터 

충분한 수면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약 51만 명에서 

매년 약 8%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한 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약 7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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